
일본의 셔츠·소싱과 면방적공장의 앞날 

 

일본의 드레스·셔츠를 생산하는 어패럴·메이커들은, 지난 5년 동안에 급

속히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어패럴 도매상이나 

셔츠 원단 도매상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와 같은 변화가, 미국 셔츠업

계에서는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셔츠업계는 미국보다 

15년 늦게 변화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면방적 업계도 이 영향을 받

아 상품전략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몇몇 셔츠감 도매상이나 드레스·셔츠 도매의 전문업자들이 폐

업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되면서, 대신 생겨난 것이 셔츠 생산을 

종합적으로 청부받아서 납품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를 일부 업자들은 “셔츠

·소싱(sourc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수량으로 따져 제일 많은 셔츠를 공급하고 있는 구조는, 양

판점(量販店)의 셔츠 판매장 구매담당자가 상사(商社)에 셔츠 납품을 의뢰하

는데서 시작된다. 원사는 해외에서 생산된 값싼 면사로, 인건비가 싼 해외에

서 제직하고 가공한 다음, 봉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봉제 공장에서 값싸게 

끝낸다. 이렇게 하다 보니 품질이 불안하므로 검품(檢品)업자에 의뢰하여 불

량품을 가려내거나 보수한 다음 양판점에 납품하게 된다. 

해외로 생산을 옮기던 초창기에는 셔츠·어패럴 도매상이나 셔츠감 도매

상들이 끼어 들어 커미션을 받아 챙겼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문을 받아 

필요한 소재를 마련하고 봉제에 이르기까지 생산이 끝나면 품질을 확인한 

다음 납품하는 기획과 생산,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생산팀이 배우고 난 후

에는, 기획·생산·관리 과정에 개입만으로 커미션을 받던 도매업자들은 자

동적으로 제외되었다. 



소매점이 가격경쟁에서 이겨내려면 가급적 거래과정에서 중간에 개입되는 

업자를 줄이는 것이 상책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캐주얼·웨어의 생산·판매

업무에서 극한 상황까지 코스트·다운하는 것을 소위 “유니클로 방식”이라고 

부른다. 

드레스·셔츠는 비교적 기획·생산절차나 관리가 간단한 편이면서도 수량

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수요가 안정되어 있어, 이러한 “유니클

로” 수법을 적용하기 쉬운 품목이다. 일본의 어패럴업계에서는 드레스·셔츠

를 사무실 유니폼인 단체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패션·아이템에 속하는 상

품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양판점에서 드레스·셔츠의 최저가격은 

1장에 700엔 수준의 싼 상품도 있다. 

수량적으로 가장 많은 2,900엔 이하의 셔츠는 제조원가 때문에 아시아에서 

생산된 원단으로 아시아에서 봉제하여 일본으로 들여오는 방식이어야만 겨

우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저렴한 상품에 사용할 

원단을 일본에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컴팩트사와 셔츠 소재 

일본에서는 셔츠 원단 제직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첨용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한 방안으로 컴팩트·방적사를 수입하여 원사로 

쓰고 있다. 

오사까부(府) 서쪽에 인접한 효고(兵庫)현 니지와끼(西脇)시에 있는 마루만

(丸萬)상점이, 일본에서는 최초로 스위스의 헬만·뷰러 방적회사의 컴팩트사

를 수입하고 셔츠원단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 원단의 65%가 셔츠나 블

라우스용으로 공급되며, 나머지는 코트나 블레이저(blazer: 맑고 화려한 빛깔

의 플란넬로 만든 상의), 팬츠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 50수 쌍사(双絲) 컴팩트



사는 팬츠원단으로, 60수 쌍사는 수트(suit) 원단으로 판매되고 있다. 

원래 스위스 등에서는 고가인 100수 쌍사를 컴팩트사 50수 단사로 대체하

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러한 발상을 대담

하게 변화시킨 것이다. 마루만상점은 영업의 65%가 수출인데, 이 컴팩트사로 

제직한 직물은 일본의 내수용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쵸리(蝶理)는 2002년 3월부터 남미 페루(Peru)에서 생산되는 피마(Pima)면으

로 방적한 컴팩트사를 “안데스(Andes) 전설(傳說)”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이 실은 페루의 대기업인 “로메로”그룹의 “파우라 섬유사(社)”가 생산

하는 “피막스” 면사로서, 편성하면 짜임새가 깨끗하여, 컴팩트사를 주로 니트

·원단에 사용하고 있으며, 셔츠 원단은 오히려 주 상품이 못되고 있다. 

스미토모(住友)상사에서는 “컴팩트사의 2002년 판매고가 계획대로 잘 팔리

고 있는데, 50수 단사나 60수 단사의 셔츠 원단은 당초 예상만 못하고, 오히

려 30수 단사나 40수 단사의 굵은 실이 재킷(jacket)이나 수트용 원단으로 잘 

나가고 있다. 

유럽산, 인도산을 포함하여, 월간 1,000고리(梱)의 컴팩트사가 일본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보는데, 셔츠 원단용이 가장 많고, 코듀로이, 재킷, 치노직

물(chino fabric : 코마사 쌍사로 제직한 면 능직물로서 미국·영국의 군복 원

단으로 많이 사용)의 팬츠, 부인용 아우터·웨어 등과 같이 유럽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였던 상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컴팩트사의 수익성 검토 중 

일본의 면방적 기업은 거의 컴팩트방적 설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닛신

보나 도요보, 구라보는 아직 시험기만을 도입하고 성능이나 수익성을 검토하

고 있는 단계이다. 



닛신보는 “컴팩트사를 생산하여야 할지 검토중이며, 실제로 생산시설을 도

입하려면 이 실로서 일본만의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문

제이다. 닛신보는 현재 셔츠원단을 차별화 하는데, 컴팩트사를 사용하는 방

법이 아니라, 액체암모니아가공이나 특화 폴리에스터·면 혼용사 등을 활용

하고 있으며, “장기(長技)분야를 특정 고객에게”라는 표어를 닛신보의 모토로 

하고 있다. 

시끼보는 방적공정 중에 마찰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적절히 제어하여 실에 

잔털이 발생하는 것을 극소화한 “LS-Y”를 판매하고 있다. 다이와보는 잔털이

나 넵(nep)이 적으며, 실의 품질이 균일한 면사 “퓨어·컴팩트(Pure Compact)”

를 사용하고 있다. 

신나이가이방도 컴팩트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 드레스·셔츠 원단을 차

별화하기 위하여는 폴리에스터 45%, 텐셀 40%, 면 15% 혼방의 50수 단사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텐셀은 레귤러·타입이 아니라 “A-100”타입을 사

용하고 있다. 

도요보는 컴팩트사와 대등한 상품으로서 잔털이 적은 “프리모 파인(Primo 

Fine)”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 3층 구조사인 “알자스”, 실의 심부분에 

초장면을 사용하고, 실의 표면을 폴리에스터 장 섬유로 감싸 준 “필라시스” 

등을 셔츠 원단으로 공급함으로서 다른 유사 상품과 차별화 된 상품을 생산

하고 있다. 

상사들은 양판점으로부터 “셔츠·소싱”을 청부받아 납품해 왔으나 수년간

의 경험으로 이런 방식의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도요보는 1990년대 후반에 자진하여 셔츠·소싱을 청부받아 납품해 보았

으나 2000년부터는 이 사업을 중지하고, 지금은 텍스타일 판매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익이 없는 사업은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방적기업들도 셔츠 원단을 주 생산품으로 할 컴팩트·방적기는 원단의 수

익성이 기대할 만큼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몇몇 방적회사는 고유의 기술로 

컴팩트사와 유사한 잔털이 적은 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컴팩트·방적기

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상사에서도 같은 인식을 갖는 곳이 늘고 있어, 앞으로 셔츠·소싱은 “이익

이 안 나는 거래는 사라진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셔팅(shirting)의 개발, 

그 원사의 선택, 제직, 봉제, 관리에 이르는 셔츠 생산에 관련된 환경은 지금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